
  
  
 

 

"소환장"이란 무엇입니까? 

 

"티켓"이라고도 알려진 “소환장”은 뉴욕시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시 

기관으로부터 기소되었음을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알려주는 문서이며, 해당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특정일에 OATH에 출석하도록 통보합니다. 소환장은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건물의 문에 "붙여질"(예: 테이프로 붙임)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해당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환장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구체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송달은 중요합니다.  

 

소환장 전달 방식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OATH 헬프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소환장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합니까? 

1.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이름과 주소(알려진 경우). 해당 개인이나 사업체를 

“피고”라고 합니다. 

 

2. 날짜, 장소 및 시간을 포함하여, 기소된 위반 혐의에 대한 "필수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는 

"명확하고 간결한 진술".    

 

3. 피고가 "위반 혐의를 받는 법률, 규칙, 규정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 통지"를 알기에 충분한 

정보. 

 

4. 피고가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처해질 수 있는 "최대 벌칙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보.  

 

5.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장소를 피고에게 알림. 심리일은 소환장 발부 후 15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피고는 심리를 조기에 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간주되어 "위반" 판정될 수 있음을 피고에게 알림.    

 

7. OATH의 규칙에 따른 피고의 권리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정보.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라도 소환장에서 빠진 경우, OATH 심리 동안에 해당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